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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교육을 통한 시니어 여성의 뇌파 및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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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impact of the fashion design education on the brain wave and the psychological change of
the senior females and its change was intended to analyze. 16 senior females were selected as a subject and the brain
wave and the psychology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 of 4 hours a day for total 3 weeks. Out
of the brain wave, the increase of alpha wave represents the mental stability and the comfortable state and its decrease
represents the tension and stress. On the contrary, the increase of beta wave represents the tension and the excitation.
In the brain wave analysis results, the alpha wave was increased and the beta wave was decreased after the design edu-
cation program, through which it is deemed that the design education would help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o decrease the tension and the stress in the senior female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sychological test, while
the test results for 4 senior females were shown as anxious out of 16 senior females, the BAI score was decreased to
'minor anxiety' after the education and the BAI score was decreased except 2 subjects, through it is deemed that the fash-
ion design education would help to reduce the anxiety in the senior females and it seems that it is coincided with the beta
wav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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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에는 시니어 세대의 비율이 3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Elderly statistics”, 2014). 시니어 세대의 증가는 여러 문

제점을 동반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신 건강이다.

이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Change in suicide rates”, 2013). 자살률의 급증 원인은

정신적 황폐화로 찾을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

단절, 퇴직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위치·역할의 축소와 경제적

무능력, 더불어 배우자 사별 및 황혼이혼이라는 가족해체 등으

로 인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니어 세대의 정신적 황폐화를 개

선·예방의 방법으로서 시니어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들은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Sirven

& Debrand, 2008)되고,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시니

어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우울증 경향이 낮으며(Kim

et al., 1997),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Kim, 2008). 그러

나 현재 시니어 교육은 흥미와 오락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

공하고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패션디자인을 활

용한 디자인 교육은 충분히 시니어들의 정신적 안정감에 도움

이 되리라 판단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디자인 교육은 창의적 활동과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시니어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

고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패션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은 시니어의 정서적, 인지적 수준에 적합하게 고

안·적용하여 진행되어지며, 디자인을 구상하고 구상된 디자인

의 실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니어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작업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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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구성 하였으며, 쉽게 작업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촉

감의 양모를 재료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최근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뇌

파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는 수백 개의 신

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여

러 상호관계를 이루며 연결되어있다. 이를 시냅스(synapse)라

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은 학습, 기억, 행동, 결정 등 모든 정

신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시냅스의 형성은 화학작용으로 이루

어지며, 두피의 전기적 흐름을 바꾸어 뇌파로 형성된다. 이러한

뇌파를 분석하여 인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분석하

는 것이 뇌파 분석이다(Nam, 2009). 이와 같은 뇌파 분석은 일

정 기간 동안 뇌의 자발적 전기 활동의 기록을 의미하며

(Niedermeyer & da Silva, 2004), 교육 전과 후의 뇌 활동을 측

정하여 교육을 통해 뇌에서 어떠한 반응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

는 것에 유용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자극이 뇌

파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연구는 미술치료(Kim, 2015), 운동

(Kim et al., 2014; Lim & Shim, 2014; Shim, 2007), 원예치

료(Kim & Lee, 2003)와 수학교육의 효과(Ko, 2009) 등이 있

으나 패션디자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 교

육의 심리적 안정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실시 전과

후에 뇌파 분석을 하였으며 심리검사를 병행하여 시니어 패션

디자인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니어 패션디자인 교육

디자인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시각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다. 창의적인 사고는 경험과 습득된 정보의 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교육은 통합적인 사고와 다양한 경험과 상

상력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 중 나타

나는 문제점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교육이다(Kim, 2014). 디자인 교육은 Table 1과 같은 특성

을 갖는다.

디자인 교육은 미술교육과 혼동되기도 한다. 미술교육은 미

적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디자인 교육은 단순한 심미

적 관점을 벗어나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적 결과를 도출

하고 도출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디자인 교

육은 감각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감각적 경험이 두

뇌를 활성화시킨다(Park et al., 2014). 흔히 노화가 시작되면

지적능력이 떨어져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

인 교육은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Lamdin & Fugate, 1997; Michaud & Wild, 1991).

이러한 디자인 교육의 결과는 시니어 교육에도 적용되며 꾸준

한 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의 두뇌 활성화와 심리적 안정감에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패션디자인 교육은 디자인 교육에 기

초를 두고 있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패션디자인 교육은 기존 패션디자인 교육과 같으나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게 제작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제

품의 제작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우

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

모소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손으로 하는 아날로그

적 행위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작품의 완성을 통해 성취감

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2.2. 뇌파

뇌파(brain wave)는 신경계에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

달될 때 두피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총합으로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phy: EEG)라고도 하며(Gazzaniga et al.,

2002), 심신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생됨으로써 뇌의 활

동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1875년 영국의 리차드 카톤(Richard Carton)이 동물 뇌파를 최

초로 측정하였다. 독일의 생리학자 한스 베르거(Hans Berger)

는 1920년 인간 뇌전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뇌전도’라는

말을 만들었으며, 그의 연구는 후에 에드가 더글라스 아드리안

(Edgar Douglas Adrian)에 의해 확장된다. 1950년대 영국 내

과의사 윌리엄 그레이 윌터(William Grey Walter)는 뇌전도 지

도(EEG topography)라는 장치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뇌의 표면

에 걸친 전기적 활동을 지도로 표현해준다. 

뇌파는 매우 복합적 패턴으로 진동하는 시간 축 상의 전기

적 신호이다. 따라서 뇌파 파형을 시간 축 상의 신호로 관찰하

는 것은 뇌파에 대한 정보 분석에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뇌

파를 분석할 때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는 파워 스펙트럼 분석

(Power Spectrum Analysis: PSA)을 이용한다. 파워 스펙트럼

분석은 뇌파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신호들의 선형적 결합

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뇌파의 시간 축 상 신호에 대하여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분해하고 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뇌파를 분

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뇌파의 주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sign education 

Characteristics

Integrated 

thinking

Integrated thinking with various fields such as 

language, art, and science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process in design process

Orienting 

behavior

Behavior-oriented education to touch, feel and 

express

Experience-

oriented
Extract new result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Procedure 

based

Improv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through 

creative process



4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7년

파수 성분 분류는 그 주파수 성분과 진폭의 크기에 따라 수행

될 수 있다.

뇌파는 뇌의 활성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실

험 시 피험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전기적 신호를 뇌전도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시간 축 상의 전기적

뇌파 신호는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피험자의 지각 인지 에너지

와 두뇌 활성화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두피에서 측정되는 뇌파는 일반적으로 1~60Hz의 주파수 성

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위의 변동 범위는 5~300µV로 나타난

다(Kim & Choi, 2001). 뇌파는 뇌의 활동 영역에 따라 델타

파(delta wave), 세타파(theta wave), 알파파(alpha wave), 베타

파(beta wave), 감마파(gamma wave)로 분류할 수 있다.

델타파는 ‘수면파’라고도 불리며, 4Hz 이하의 주파수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델타파는 대뇌가 휴식을 취하는 완전히 이

완된 깊은 수면 시 나타나며, 파장이 느리고 주파수의 진폭이

가장 큰 특징을 갖는다. 두뇌 영역 중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수, 뇌교, 중뇌 부위에서 주로 발생된다.

세타파는 4~8Hz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졸린 경우 또는

깊이 내면화되고 조용한 상태의 육체, 감정 및 사고 활동과 관

련이 있다(Hutchison, 1996). ‘졸음파’ 또는 ‘서파수면파’라고도

불리는 세타파는 델타파 다음으로 파장이 느리고 주파수의 진

폭이 크다. 두뇌 영역 중 감성에 관여하는 구피질 부위에서 주

로 발생된다. 세타파의 결손은 장기기억과 감정 저장 능력의 저

하를 나타낸다. 

알파파는 8~14Hz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며, 휴식이나 안정적

인 상태일 때 나타난다. 사람 뇌파의 대표적인 성분으로써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뇌 영역 중 후두엽에서 주로 발

생되고, 알파파의 감소는 조급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베타파는 ‘스트레스파’라고도 불리며, 14~30Hz의 주파수 범

위를 나타낸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두뇌 영역 중 측두엽과

전두엽에서 주로 나타나며, 베타파의 증가는 긴장과 불안상태

의 심리를 나타낸다. 

감마파는 ‘인지지각파’라고도 불리며, 뇌파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30Hz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나친 각

성과 불안, 복잡한 정보 처리 등 고도의 인지 기능 수행 시 나

타나며(Kaiser & Lutzenberger, 2005), 전두엽과 두정(중심)엽

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기존의 분석 방법을 보완하고

자 뇌파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 교육의 심리적 안정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실시 전과 후에 뇌파 분석와 심리분

석을 병행하여 시니어 패션디자인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시니어 여성은 노년기의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연령

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제반조건의 변화를

겪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시니어 여성 중 55

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실험

방법,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심리검사는 전원 측정하였으나, 뇌파 측정은

실험에 동의한 3명의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표본을 늘려 통계학적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3.2. 패션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인 시니어 교육은 신체를 사용하는 단순화된 프로그

램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감성적 도구인 디자인을

활용하여 패션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

디자인 교육은 손으로 하는 아날로그적 행위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작품의 완성을 통해 성취감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양모는 천연 소재로서 따뜻한 촉감

과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고, 시력이 저하된 시니어 여

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봉제를 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

하여 교육 소재로 선정하였다. 양모섬유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

였으며,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Table 2. Educational program

Session Hours Topic Goal Contents

1
2 hours Sharing - Promote interaction through relationship formation

- Relationship formation 

- Self-introduction

2 hours Story about wool - Understand properties of wool and learn how to  handle them - View works made out of wool

2 4 hours To make scarf

- Improve concentration and creativity through work

- Encourage confidence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work 

- Increase a sense of touch by using wool material 

- Work planning

- Work production

3

3 hours
To make fashion 

accessories

- Improve concentration and creativity through work

- Encourage confidence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work 

- Increase a sense of touch by using wool material

- Work planning

- Work production

1 hour
Exhibition and 

sharing
- Exhibit and share completed works -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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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정서적, 인지적 수준에 적합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Keller(1983)

의 ARCS 학습동기 촉진모형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Watkins

(1988)의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Watkins(1988)는

Koberg and Bagnall(1981)의 7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

로, 수용(accept)-분석(analyze)-정의(define)-아이디어 도출(ideate)-

선택(select)-수행(implement)-평가(evaluate)를 단계적으로 제안하

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주1회 4시간씩 실시하여 3주간 총 12시간으로

구성하였다. 1회 차에서는 관계 형성 활동과 자기소개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목표설정과 관계 형성을 통한 상호 작용을 목표

로 하였다. 2회 차에서는 작품 기획 및 제작을 통한 자기인식,

자기조절을 목표로 하였다. 3회 차에서는 작품 제작과 기획, 완

성된 작품 전시를 통해 서로간의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눔

으로서 성취감의 고취와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3.3. 측정 및 분석방법

3.3.1. 뇌파 분석방법

뇌파(EEG) 측정을 위해 독일 g-tec사의 뇌파 측정 장비인

g.MOBILAB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뇌파 검사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씩 일주일 간격으로 3일간에 걸쳐 총 12시간의 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교육 전과 후에 눈을 감고 안정된 상태

에서 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뇌파 데이터는 환경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앞, 뒤 30초씩을 제외한 240초 동안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뇌파는 사고나 심리적 변화에 따라 시냅스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호(약 5~100만 분의 1)를 증폭하여 분석하므로 주변

의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측정 시 피험자에게 신체적 움직임을 피하도록 했으

며, 실험 전 최대한 잡음이 혼입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10-20 국제 전극 배치법(ten-twenty electrode system)을 참고하

여 16채널을 측정하였다. 

뇌파(EEG) 측정 자료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속 푸리에 변환

(FFT)은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 신호로 변환 가능하게

하며, 시간 영역 신호인 뇌파는 이러한 FFT를 통하여 주파수

대역 성분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에 변환된 주파수 대역 성분

은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및 세타파에 대한 상대적 크기(band to band)를 분석하였다. 

3.3.2. 심리검사 분석방법

시니어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자 Beck의 불안검사

(Beck's Anxiety Inventory: BAI)의 번역본(Yook & Kim, 1997)

을 사용하였다. 불안검사(BAI)는 Beck et al.(1988)이 개발한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주요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신체적 영역을 다루고 있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별 4점 리커트 척도상의 합산한 총점으로 불안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BAI 점수의 범위는 0-63점까지이며,

0≤BAI≤4: 불안없음, 5≤BAI≤16: 경계선 불안, 17≤BAI≤21: 경

미한 불안, 22≤BAI≤26: 불안상태, 27≤BAI≤31: 심한 불안상

태, BAI≤32: 극심한 불안상태로 해석된다.

심리검사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씩 일주일 간격으로 3일간에 걸쳐 총 12시간의 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교육 1주차 시작 전과 3주차 교육 후

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심리검사는 교육 전과 후에 10분간의

휴식기를 준 후 피험자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 20분간의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심리검사 자료는 패션디자인 교육 전과 후의 BAI점수 변화

와 불안정도의 감소율을 비교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뇌파검사 결과

뇌파 검사는 피험자 중 동의한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전후에 대한 알파파 및 베타파 스펙트럼의 함유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Matlab v.7.10.0(R2010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

파일을 자체 코딩하여 교육 전과 후의 뇌파 분석 결과 알파파

와 베타파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후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뇌파 측정은 g.MOBILAB 장비를 사용하여 sampling

frequency 256Hz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식(1)과 같이 RMS

기법을 통하여 평균을 산정하였다.

식(1)

Fig. 1은 교육 전 상태에 대하여 측정된 신호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신호로 분리한 시간 영역 뇌파 신호이며, Fig.

3은 교육 후 상태에 대하여 측정된 신호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신호로 분리한 시간 영역 뇌파 신호이다. Fig. 2는

교육 전 상태에 대하여 측정된 신호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신호에 대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수행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Fig. 4는 교육 후 상태에 대하여 측정된 신호

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신호에 대하여 고속 푸리에 변

환(FFT)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각 주파수 범위에 대한 뇌파성분들은 비교적 뚜

렷한 주파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주파수 신호에 대한 상대

적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알파파의 성분이 가장 크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와 Fig. 4를 비교해볼 때 주파수 성

분의 변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성분에 대

하여 식(2), 식(3), 식(4), 식(5)와 같이 4가지 기준에 의한 알

파파 및 베타파 증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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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식(3)

식(4)

식(5)

where, α: Power spectrum of alpha waves

β : Power spectrum of beta waves

γ : Power spectrum of gamma waves

δ : Power spectrum of delta waves

θ : Power spectrum of theta waves

Table 3, 4, 5는 3일간 측정된 뇌파 신호의 성분을 분석하여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증감율을 정리한 것이다. 뇌파 중 알파파

의 증가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감

소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

대로 베타파의 증가는 긴장과 흥분 상태를 나타낸다. 

Table 3과 Table 4 및 Table 5에서 alpha wave ratio 1은

식(2)에 의해서 계산된 알파파와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성분

비이며, alpha wave ratio 2는 식(3)에 의해서 계산된 전체 뇌

파 성분에 대한 알파파의 성분비이다. 또한, beta wave ratio 1

은 식(4)에 의해서 계산된 알파파와 베타파에 대한 베타파의 성

분비이며, beta wave ratio 2는 식(5)에 의해서 계산된 전체

뇌파 성분에 대한 베타파의 성분비이다.

피험자들의 3일간의 교육 전과 후의 뇌파 신호 측정 결과

증감률의 차이는 개인 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모두 동일하게 나

타났다. 패션디자인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알파파는 증가하였으

며, 베타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이러한 증감률에 대하여 RMS 평균을 적용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전

과 후의 알파파 성분은 약 4~9% 증가하였으며, 베타파 성분은

약 4~15% 감소하였다. 

α

α β+
-------------

α

α β γ δ θ+ + + +
-----------------------------------------

β

α β+
-------------

β

α β γ δ θ+ + + +
-----------------------------------------

Fig. 1. Time signal (before).

Fig. 2. Frequency respons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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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ignal (after). Fig. 4. Frequency response (after).

Table 3.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electroencephalogram): Subject 1

Day Value Alpha wave ratio 1 Alpha wave ratio 2 Beta wave ratio 1 Beta wave ratio 2

1

Before 0.74720 0.69446 0.25280 0.23496

After 0.75758 0.71051 0.24242 0.22736

Difference value 0.01038 0.01605 -0.01038 -0.00760

Difference rate (%) 1.37 2.26 -4.28 -3.34

2

Before 0.75028 0.70468 0.24972 0.23454

After 0.75801 0.71668 0.24199 0.22879

Difference value 0.00773 0.01200 -0.00773 -0.00575

Difference rate (%) 1.02 1.67 -3.19 -2.51

3

Before 0.68631 0.63297 0.31369 0.28930

After 0.75737 0.70683 0.24263 0.22644

Difference value 0.07105 0.07385 -0.07105 -0.06286

Difference rate (%) 9.38 10.45 -29.28 -27.76

RMS of 3days

Before 0.72853 0.67168 0.27849 0.25893

After 0.75765 0.71162 0.24232 0.22759

Difference value 0.02912 0.03994 -0.03617 -0.03134

Difference rate (%) 3.84 5.61 -14.93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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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리검사 결과

불안검사(BAI)는 피험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

육 전과 후에 두 차례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 4점 리커트 척도

상의 합산한 총점으로 불안 정도를 나타내게 되며, BAI 점수의

범위는 0-63점까지이다. BAI 점수는 0≤BAI≤4: 불안 없음, 5

≤BAI≤16: 경계선 불안, 17≤BAI≤21: 경미한 불안, 22≤BAI

≤26: 불안상태, 27≤BAI≤31: 심한 불안상태, BAI≥32: 극심

한 불안상태로 해석된다. 교육 전 피험자 16명 중 4명에게서 ‘불

안’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교육 후 ‘경미한 불안’으로 불

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피험자 중 2명을 제

외하고 불안감은 감소되었으며, 이는 패션디자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불안검사(BAI)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심리 분석 결과는 피해자의 기대 심리에

의해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뇌

Table 4.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electroencephalogram): Subject 2

Day Value　 Alpha wave ratio 1 Alpha wave ratio 2 Beta wave ratio 1 Beta wave ratio 2

Day1

Before 0.74102 0.66773 0.25898 0.23337

After 0.75127 0.67995 0.24873 0.22511

Difference value 0.01026 0.01222 -0.01026 -0.00826

Difference rate (%) 1.37 1.80 -4.12 -3.67

Day2

Before 0.67453 0.59423 0.32547 0.28672

After 0.71135 0.66521 0.28865 0.26993

Difference value 0.03682 0.07098 -0.03682 -0.01680

Difference rate (%) 5.18 10.67 -12.76 -6.22

Day3

Before 0.74359 0.68101 0.25641 0.23483

After 0.75170 0.69873 0.24830 0.23080

Difference value 0.00811 0.01772 -0.00811 -0.00403

Difference rate (%) 1.08 2.54 -3.27 -1.75

RMS

of

3days

Before 0.72042 0.64097 0.28739 0.25773

After 0.73835 0.68175 0.26628 0.24756

Difference value 0.01793 0.04078 -0.02111 -0.01017

Difference rate (%) 2.43 5.98 -7.93 -4.11

Table 5.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electroencephalogram): Subject 3 

Day Value Alpha wave ratio 1 Alpha wave ratio 2 Beta wave ratio 1 Beta wave ratio 2

Day1

Before 0.65334 0.53793 0.34666 0.28542

After 0.73185 0.65945 0.26815 0.24162

Difference value 0.07851 0.12152 -0.07851 -0.04380

Difference rate (%) 10.73 18.43 -29.28 -18.13

Day2

Before 0.66242 0.55450 0.33758 0.28258

After 0.69428 0.61230 0.30572 0.26962

Difference value 0.03186 0.05780 -0.03186 -0.01296

Difference rate (%) 4.59 9.44 -10.42 -4.81

Day3

Before 0.62398 0.52186 0.37602 0.31448

After 0.65441 0.54667 0.34559 0.28869

Difference value 0.03043 0.02480 -0.03043 -0.02579

Difference rate (%) 4.65 4.54 -8.81 -8.93

RMS

of

3days

Before 0.64679 0.53815 0.35567 0.29707

After 0.69423 0.58837 0.31927 0.27499

Difference value 0.04744 0.05021 -0.03641 -0.02209

Difference rate (%) 6.83 8.53 -11.40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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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뇌파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

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교육에 대한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변

화를 알아보고자 뇌파 분석과 심리검사를 병행하였다. 뇌파 분

석 결과 피험자의 뇌파변화에서 디자인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알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

파의 증가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상승을 나타내며, 베타파의 감

소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

하여 디자인 교육이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상승과 긴장

및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검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 전에는 피험자 16명 중

4명에게서 ‘불안’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BAI점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미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피험자 중 2명을 제외하고 BAI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디자인 교육이 시니어 여성의 불안감 감소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베타파 분석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뇌파와 심리검사 분석 결과 패션디자인 교

육이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뇌파와 심리검사 분석 결과 패션디자인 교육이 시니어 여

성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니어

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술교육은 스트레스 지수 감소와 정서지

수 증가의 효과가 있었으며(Kim et al., 2013), 원예교육은 우

울감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3).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디자인 교육이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안

정감을 증가시키고,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니어 교육의 시니어 교육의 일환으

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연구의

검증방법으로 사용되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식적, 무의식

적 응답에 대한 오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뇌파 분석과 심

리 분석을 병행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방법을

시도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수가 16명으로 분석 데이터의 수에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좀 더

많은 피험자에 대한 실험과 동일 피험자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

을 통하여 통계학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프

로그램 내용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피험자 특성별, 교육의 시간별 비교 및 다양한 측정 도구에 대

한 접근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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